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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디지털 기술 태도, 디지털 기기 효능감, 디지털 역량, 디지털 조

력, 연령을 선정하여 이들의 구조적인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규모로 이루어진 국가승인통계 ｢2023 디지

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PLS-구조방정식 모델링으로 설정된 가설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

구결과 디지털 기술 태도, 디지털 기기 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해 직·간접효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디지털 역량, 디

지털 조력, 연령은 각 요인 간 영향관계에서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상대적으로 관

심이 부족했던 농어민을 연구대상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했으며, 이들을 위한 균형있는 교육과 

지원체계, 디지털 조력의 필요성, 정보소외계층에게 디지털 정보 활동의 중요성 등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farmers and fishers, 
focusing on digital technology attitudes, device efficacy, digital competence, support, and age. We utilized data from the “2023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and verified the significance of the hypothesized pathways using PLS-SEM (Partial Least Squa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ed that digital technology attitudes and device efficacy positive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while digital competence, support, and age had significant positive moderating effects.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farmers and fishers—an often-overlooked group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offering implications for balanced education, support systems, and the importance of digital 
activities for marginalized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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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정보통신기술은 눈부신 발

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디지털정보 서비스의 이용

은 필수 불가결한 삶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개인의 일

상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으며 단순히 그 자체의 기술적 발전을 

뛰어넘어, 우리들의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디지

털정보 서비스의 일상화로 인해 개인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필요한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사용

자 맞춤형 콘텐츠와 상호작용적 참여를 통해 생활의 편리함

과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소셜네트워크(SNS)와 

메신저 서비스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또한, 전자상거

래 생태계의 확산으로 개인들은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상

품을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게 되었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정착으로 거래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구매 절차의 효능감을 

향상시켰다. 그 밖에도 소규모 경제활동 지원, 조직 내 협업 

지원, 맞춤형 정보 제공, 사회적 연결망 강화, 엔터테인먼트 

영역까지 디지털정보 서비스의 파급과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

속해서 진화할 것이다[1].

그러나, 모든 사람이 디지털정보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혜

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소외된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사회

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보격차는 정보 접근성과 함께 정

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에 따라 발생한다[2]. 현대

사회에서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3].

이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NIA)에서는 매년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연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를 매년 실시해 왔다. 2023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100% 기준

으로 접근 부문 96.5%, 역량 부문 65.1%, 활용 부문 79.0%

로 종합 결과는 7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별로는 

저소득층 96.1%, 장애인 82.8%, 농어민 79.5%, 고령층 

70.7%의 순으로, 농어민과 고령층의 정보격차가 특히 심각

한 것으로 밝혀졌다[4]. 한편,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

르면, 농가 경영주는 70세 이상 47만7,000가구(47.8%), 60

대 34만2,000가구(34.2%), 50대 14만1,000가구(14.2%)의 

순이었으며, 어가 경영주는 60대 1만6,300가구(39.0%), 70

세 이상 16만가구(38.2%), 50대 6만3,000가구(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합계 농가 경영주는 96.2%, 어

가 경영주는 92.4%로, 농어민은 이미 디지털정보격차 실태

조사에서의 최대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층과 대부분 겹친다고 

볼 수 있다[5]. 심지어 농어민은 연령뿐 아니라 직업적, 지역

적, 환경적으로 디지털정보화에 의한 혜택에 더욱 불리한 여

건인 상황이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정보화 요인들이 농어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는 선행연

구는 매우 부족하다. 대다수의 관련 연구는 고령층[7]-[12], 

장애인[13]-[15], 결혼이민자[16]-[18] 등의 정보취약계

층에 집중하고 있다. 농어민은 고령이며, 업무상의 재해에 노

출되어 있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서 다른 계층에 비해 삶

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어민의 디지털기술에 대한 수

용과 활용은 건강정보 습득, 판로 확보를 통한 수익율 증대, 

가족들과의 관계유지, 여가 활동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다[19]. 따라서 농어민의 디지털정보화 활용능

력을 개선해 준다면 삶의 만족도도 함께 향상될 수 있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정보소외계층인 고령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디

지털정보화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요인으로 디지털 기술 태도, 디지털 기기 효능감, 디지털 역

량, 디지털 조력, 연령을 선정하여 이들의 구조적인 영향관계

를 규명하는데 있다. 또한 같은 농어민이라도 소득수준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을 예측하여, 상대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설정된 연구모형의 인과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색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규모로 이루어진 국가승인통계 ｢2023 디지

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여, 디지

털 기술 태도, 디지털 기기 효능감, 디지털 역량, 디지털 조력, 

연령,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를 PLS-구조방정식

모델링 기법을 통해 탐색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소외계층 대상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농

어민을 대상으로, 전국단위의 신뢰성 높은 표본자료를 활용하

고, 다집단분석을 통해 소득차이에 의한 비교분석을 진행했다

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을 통해 관련 

연구분야의 확장에 기여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보소외계

층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며 추가연구의 토대가 되기를 기

대한다.

Ⅱ. 본  론

2-1 디지털 기술 태도

디지털 기술 태도(DTA; Digital Technology Attitudes)

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사용자의 이용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신기술 및 제품에 잘 적응하는지, 자신이 있는지 등을 의미하

며[20], 디지털기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유용하고 삶을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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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주며 더 많이 이용하고 싶어하는 기술이용에 대한 태

도로 정의된다[4], 또한 인터넷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정보 기기에 적용된 기술 및 이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태도

로서, 디지털기기를 사용할 때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태도를 나타낸다[21].

디지털 기술 태도는 정보화 역량, 활동,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격차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나타내

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로, 결혼이민자

를 대상으로 진행한 김해란과 김윤정의 연구[22], 농어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정하의 연구[23],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엄사랑 등의 연구[19]에서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 태도와 디지털 기기 효능감은 상

당한 상관관계를 가지며[22],[23],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

털 기술 태도와 디지털 기기 효능감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또한 보고된 바 있다[24].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디지털 기술 태도와 삶의 만족도, 디지털 기기 효능감

의 인과관계를 예측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정

하고자 한다.

가설 H1: 디지털 기술 태도(DTA)는 삶의 만족도(LS)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 디지털 기술 태도(DTA)는 디지털 기기 효능감

(DDE)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디지털 기기 효능감

디지털 기기 효능감(DDE; Digital Device Efficacy)은 기

술적 차원에서의 심리적 자기효능감의 한 형태로 정의되며, 

이는 개인이 디지털 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

기 효능감은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Bandura)의 사회심리학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디지털 기술 분야에 특화하여 적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25]. 디지털 기기 효능감은 현대사회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 다양한 디지

털 플랫폼과 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

심 심리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학습과 성

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직업적 성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 효능감은 개인

이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

탕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필수적

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기기 효능감의 발전

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6].

디지털 기기 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

행연구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심정하의 연구에서 디지털 

기기 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23]. 김준수와 조우홍은 결혼이주여성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디지털 기기 효능감이 생활 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보화 역량과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결과를 검증하였다[27]. 또한 최현

정과 이찬의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디지털 기기 효능감이 디

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6]. 이와 같은 연구결과

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H3: 디지털 기기 효능감(DDE)은 삶의 만족도(LS)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4: 디지털 기기 효능감(DDE)은 디지털 기술 태도

(DTA)와 삶의 만족도(LS) 간의 관계를 정(+)

으로 매개할 것이다.

2-3 디지털 역량

디지털 역량(DC; Digital Competence)은 디지털 환경에

서 개인이 PC와 모바일 기기를 효과적으로 조작하는 능력으

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정보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매체의 융합이 두드러지는 스마트 환

경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PC와 모바일 기기가 핵심 정보 기기로 기능하며, 사용자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통적인 

정보 소비 방식을 넘어 이제는 정보 생성, 공유, 네트워킹, 그

리고 사회적 및 경제적 활동에서 인터넷을 가치 창출의 도구

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디지털 역량은 단순히 

기기를 다루는 능력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

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술력을 포함한다. 이는 현대사회

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4]. 디지털 역

량이 높은 개인은 다양한 매체의 방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스마트 환경에서의 기술력은 단순한 정보 접근을 

넘어 창의적인 활용과 가치 창출로 발전하며, 인터넷은 개인

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디지털 역량은 기기 활용을 넘어 사용자가 정보를 효과적으

로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28].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및 앱 서비스의 활용 비중이 증가함

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생활 패턴이 개선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디지털 역량 수준은 주관적이고 심리적

인 디지털 기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기기 효능감 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

행연구로,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김수진과 신하영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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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디지털 역량이 디지털 기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고[2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

윤정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역량과 밀접한 개념인 디지털 리

터러시가 자기효능감과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를 보

고하였다[30]. 엄사랑 등의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디지털 

역량이 디지털 기술 태도를 매개하여 정보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간접효과를 규명하였다[19]. Al-Hattami는 아랍권 대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회계도구와 혁신적 사고 간의 인과

관계를 디지털 자기효능감과 디지털 역량이 함께 조절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디지털 사용 환경에서 디지털 역량과 디지

털 기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31].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의 맥락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H5: 디지털 역량(DC)은 디지털 기술 태도(DTA)와 

디지털 기기 효능감(DDE) 간의 관계를 정(+)으

로 조절할 것이다.

2-4 디지털 조력

디지털 조력(DS; Digital Support)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

할 때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를 

의미한다[4]. 이 개념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에서 

파생된 것으로,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지인 등 타인

으로부터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원조와 도움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며 문제해결에 대한 능력을 강화한다

[32]. 즉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나 기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사용법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아, 정보

소외계층이 원활한 디지털 정보화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것이다.

한편, 급속하게 핵가족화가 이루어진 농어민 가구의 경우 

가족의 디지털 조력의 혜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황현정과 황용석

의 연구에서, 가구구성형태가 노인의 디지털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

을 분석하였다[28]. 연구결과 2, 3세대 가구 노인들이 독거 

가구나 부부 가구 노인보다 디지털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으

며, 디지털 활용도는 다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디지털 조력자로서의 가족구성원의 

중요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디지털 조력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로 먼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윤희정 등의 연구에서 높은 디지털정보화 활용과 디지털 조

력, 연령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33], 디지털 조력은 디지털정보화 활용과 삶의 만

족도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장은교와 이진명의 연구에서

도 디지털 조력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34].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재환과 

정진택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조력이 디지털 역량과 삶의 만족

도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관계를 확인하였고[35], 고령자

를 대상으로 한 유청은과 이선영의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 

활용과 디지털 소외감 간의 관계를 디지털 조력이 부(-)적으

로 조절효과를 나타내어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36]. 본 연구에서는 이

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의 맥락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한다.

가설 H6: 디지털 조력(DS)는 디지털 기기 효능감(DDE)와 

삶의 만족도(LS) 간의 관계를 정(+)으로 조절할 

것이다.

2-5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LS; Life Satisfaction)는 개인이 자신의 삶

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주관적이며 포괄적인 척도로, 일상과 

전반적인 삶에 대한 개인의 욕구와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는

지를 반영하는 복합적인 정서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

한 만족감을 넘어,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과 인지적 평

가의 집합체로 이해될 수 있다[37].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삶의 만족도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가치

관, 목표,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삶의 만족도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 개인의 삶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로서, 여러 심리적 및 사회적 요소들이 상호작

용하는 복잡한 과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전반적인 웰빙을 이해하는 데 중요

한 지표로 작용한다[38].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

근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

을 기반으로 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

으며, 이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사회적 연결과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정보 활용이 개인

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조명하는 중요한 요

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보격차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심

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13],[17],[28],[39].

한편,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고

령층이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게 평가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이는 젊은 층이 이미 디지털 기술 환경에 익숙해져 있

어 추가적인 정보화 혜택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이 부족하고, 

중고령층은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활동을 개발하고 기존의 관계를 강화하여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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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40]-[42].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고 규명하고자 한다. 

가설 H7: 연령(AGE)은 디지털 기술 태도(DTA)와 삶의 

만족도(LS) 간의 관계를 정으로 조절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가설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 디지털 기술 태도(DTA)는 직접 삶의 만족도(LS)

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매개변수 디지털 기기 효능감

(DDE)를 통한 간접효과 또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모형의 기본이다. 디지털 역량(DC)은 디지털 기술 태도

(DTA)와 디지털 기기 효능감(DDE) 간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조절변수로 설정되었다. 디지털 조력(DS)은 디지털 기

기 효능감(DDE)과 삶의 만족도(LS) 간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조절변수로 설정되었다. 또한, 연령(AGE)은 디지털 기

술 태도(DTA)와 삶의 만족도(LS) 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조절변수로 설정되었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진행

한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중 농어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표본 2,200명이다. 해당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정은 

표 1과 같다.

전체 2,200명의 응답자 중 남성은 1,145명(52.0%), 여성

은 1,055명(48.0%)으로 성별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연

령대 분포는 60대 이상이 1,494명(67.9%), 50대가 470명

(21.4%), 40대가 162명(7.4%), 30대가 50명(2.3%), 20대 

및 그 이하가 24명(1.1%)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이 전체 

표본의 89.3%를 차지하고 있어 농어민의 노령화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학력은 초졸 775명(35.2명), 고졸 750명

(34.1%), 중졸 490명(22.3%), 대졸 이상 184명(8.4%)으로 

나타났다. 농어민 중 농업인이 2,111명(96.0%)으로 어업인 

89명(4.0%)보다 월등히 많았다. 거주지역은 시지역이 1,004

명(45.7%), 군지역이 1,196명(54.3%)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

다. 마지막으로 월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787명(35.8%), 

100만원대가 592명(26.9%), 200만원대가 515명(23.4%), 

100만원 미만이 306명(13.9%)으로 나타났다.

  

Char. Category N %

Gender
Male 1,145 52.0

Female 1,055 48.0

Age

20s and under 24 1.1

30s 50 2.3

40s 162 7.4

50s 470 21.4

60s and over 1,494 67.9

Education

Elementary school diploma 775 35.2

Middle school diploma 490 22.3

High school diploma 750 34.1

College degree and above 184 8.4

Occupation
farmer 2,111 96.0

fisher 89 4.0

Area size
City 1,004 45.7

County 1,196 54.3

Income

under 1M won 306 13.9

1M - 1.99M won 592 26.9

2M - 2.99M won 515 23.4

3M won and over 787 35.8

Sum 2,200 100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3-3 측정도구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는 ｢2023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측정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

게 선별하여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디지털 기술 태도

(DTA) 4문항, 디지털 기기 효능감(DDE) 4문항, 디지털 역량

(DC) 7문항, 디지털 조력(DS) 6문항, 삶만족도(LS) 5문항으

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된 값을 분석에 투

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로 사용된 연령(AGE)은 5단

계 응답치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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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Questionnaire

DTA

Digital technology is useful.

Digital technology makes my life convenient.

Digital technology is good for me.

I want to use digital technology more.

DDE

I am confident in learning digital devices.

I am confident in using digital devices.

I can quickly figure out how to use new digital devices.

I want to use digital devices more.

DC

I can adjust settings like display, sound, and security on smart 
devices.

I can configure the Wi-Fi settings on smart devices.

I can transfer files from the smart device to the PC.

I can send files/photos from the smart device to other 
people.

I can install, uninstall, and update apps on smart devices.

I can scan and remove malware (viruses, spyware, etc.) on smart 
devices.

I can create documents (notepad, Word) on smart devices.

DS

I solve problems on my own without help from others.

I seek assistance through internet research.

I receive help from family members (children, parents, siblings, 
etc.).

I get help from friends.

I receive help from colleagues or acquaintances.

I seek assistance from professionals at service centers, etc.

AGE What is your age range? (20s, 30, 40s, 50s, 60~)

LS

In most cases, my life is close to my ideals.

The conditions of my life are very good.

I am satisfied with my life.

So far, I have obtained the important things I want in life.

If I were to live my life again, I would change almost nothing.

표 2. 측정도구

Table 2. Measurement questionnaire

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martPLS (v.4.1.0.9)를 이용하여 PLS구조방

정식모델링(PLS-SEM;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으로 수립된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PLS-SEM algorithm을 실행하여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

도를 평가하고,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진단하였다. 구조모형의 

예측적 적합성은 PLSpredict를 실행하여 Q2predict 값을 산

출하여 평가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해서 부트스트래핑 

(n=5,000)을 실행하여 가설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

였다. 또한, 추가분석으로 농어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구모

형의 인과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

해 다집단분석(PLS-MGA; Multi-Group Analysis)을 실행

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측정모형의 평가: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측정변수(MV; Measurement 

Variable)와 잠재변수(LV; Latent Variable)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고, PLS-SEM algorithm을 실행하여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평가한다. 측정변수들로 구성된 측정모형의 신뢰

도와 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위해 산출한 결과값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첫째, 외부적재치(OL; Outer Loading)는 대부

분 0.7 이상으로 수용기준을 충족하였으나, ds03, ds06, 

ls04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거하였다. 잠재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은 

모두 0.5 이상으로 수용기준을 충족하였다. 두 가지 기준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본 측정모형의 집중타당도는 확보되었다. 

둘째, 잠재변수들의 크론바흐 알파(CA), 합성신뢰도(rho_a, 

rho_c) 값들이 모두 수용기준인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모

형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확보되었다. 셋째, 측정모형의 판

별타당도는 표 4와 같이 HTMT 비율로 확인한다. 산출된 

HTMT 비율값이 0.018 ~ 0.736으로 나타나 가장 보수적인 

기준인 HTMT.85를 만족하여 판별타당도는 매우 우수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LV MV
OL CA rho_a rho_c AVE

≥0.70 ≥0.70 ≥0.70 ≥0.70 ≥0.50

DTA

dta01 0.852

0.906 0.911 0.934 0.78
dta02 0.886

dta03 0.911

dta04 0.881

DDE

dde01 0.931

0.928 0.928 0.949 0.824
dde02 0.925

dde03 0.916

dde04 0.856

DC

dc01 0.911

0.972 0.972 0.976 0.855

dc02 0.931

dc03 0.915

dc04 0.912

dc05 0.947

dc06 0.922

dc07 0.935

DS

ds01 0.821

0.812 0.823 0.875 0.636

ds02 0.825

ds03 Delete

ds04 0.789

ds05 0.753

ds06 Delete

AGE age01 - - - - -

LS

ls01 0.813

0.765 0.776 0.85 0.587

ls02 0.806

ls03 0.722

ls04 Delete

ls05 0.717

표 3. 측정모형의 평가결과

Table 3. Measurement model assess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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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HTMT 비율

Table 4. Heterotrait-Monotrait ratio
LV　 1 2 3 4 5 6 7 8

DTA 　 　 　 　 　 　 　 　

DDE 0.736 　 　 　 　 　 　 　

DC 0.571 0.649 　 　 　 　 　 　

DS 0.527 0.735 0.609 　 　 　 　 　

AGE 0.421 0.570 0.530 0.479 　 　 　 　

LS 0.380 0.474 0.255 0.450 0.216 　 　 　

DC x DTA 0.208 0.038 0.038 0.055 0.175 0.064 　 　

DS x DDE 0.023 0.142 0.050 0.142 0.259 0.129 0.259 　

AGE x DTA 0.040 0.183 0.180 0.153 0.571 0.018 0.512 0.333

4-2 구조모형의 평가: 모형적합도

PLS-구조방정식의 모형적합도는 다중공선성(내부VIF), 

효과크기(f2), 결정계수(R2), 예측적 적합성(Q2predict) 분석 

값을 표 5와 같이 산출하여 수용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여 

검증한다. 

첫째, 내생변수에 대한 외생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은 내부VIF 값으로 판단한다. 외생변수의 

모든 내부VIF 값이 수용기준인 5 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잠재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효과크기(f2)는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의 결정계수(R2)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0.02는 작은 효과크기, 0.15는 중

간 효과크기, 0.35는 큰 효과크기로 보는데, 디지털 기술 태도

(DTA)와 디지털 역량(DC)은 중간 이상 큰 효과크기, 디지털 

기기 효능감(DDE)과 디지털 조력(DS)은 작은 효과 크기였고, 

나머지는 그 이하로 나타났다. 셋째, 결정계수(R2)는 내생변수

에 대한 외생변수들의 결합된 영향 즉, 설명력을 의미한다. 디

지털 기기 효능감(DDE)은 큰 값, 삶의 만족도(LS)는 작은 값

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구조모형의 예측적 적합성을 판단

하기 위해 PLSpredict를 실행하여 Q2predict 값을 산출한 결

과, 모두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예측적 적합성은 확보되었

다. 전반적인 평가결과 본 구조모형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가설검정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ath inner VIF f-square R-square Q2predict

DTA ➝ DDE 1.472 0.432
0.569 0.562

DC ➝ DDE 1.418 0.189

DTA ➝ LS 2.006 0.003

0.193 0.137
DDE ➝ LS 2.810 0.030

DS ➝ LS 1.808 0.022

AGE ➝ LS 2.279 0.002

표 5. 구조모형의 평가결과

Table 5. Structural model assessment results 

4-3 가설검정

설정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n=5,000)을 

실행하여 가설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95% 유

의수준으로 평가된 가설검정 결과는 표 6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잠재변수 간 직접효과로, 디지털 기술 태도(DTA)가 

삶의 만족도(LS)에 미치는 영향(β=0.073, p<0.05)은, 정(+)

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은 지지되었다. 디지털 기술 

태도(DTA)가 디지털 기기 효능감(DDE)에 미치는 영향(β= 

0.523, p<0.01)은, 정(+)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

는 지지되었다. 디지털 기기 효능감(DDE)이 삶의 만족도

(LS)에 미치는 영향(β=0.263, p<0.01)은, 정(+)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도 지지되었다. 

둘째, 잠재변수 간 간접효과로, 디지털 기술 태도(DTA)는 

디지털 기기 효능감(DDE)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β=0.137, p<0.01)은, 정(+)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의 매개효과는 지지되었다. 

셋째, 잠재변수 간 상호작용효과로, 디지털 역량(DC)은 디

지털 기술 태도(DTA)와의 상호작용으로 디지털 기기 효능감

(DDE)에 미치는 영향(β=0.141, p<0.01)은, 정(+)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5의 조절효과는 지지되었다. 그림 2는 

디지털 역량의 조절효과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단순기울기분

석(simple slope analysis) 그래프이다. 이는 디지털 역량의 

크기가 평균일때, 표준편차(SD)보다 +1 만큼 클 경우, -1 만

큼 작을 경우의 디지털 기술 태도가 디지털 기기 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의 기울기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2. 디지털 역량에 대한 단순기울기분석 그래프

Fig. 2. Simple slope analysis graph for digital competence 

디지털 조력(DS)은 디지털 기기 효능감(DDE)과의 상호작

용으로 삶의 만족도(LS)에 미치는 영향(β=0.095, p<0.01)

은, 정(+)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6의 조절효과는 지

지되었다. 다음 그림 3은 디지털 조력의 조절효과를 도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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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한 단순기울기분석(simple slope analysis) 그래프이

다. 이는 디지털 조력의 크기가 평균일때, 표준편차(SD)보다 

+1 만큼 클 경우, -1 만큼 작을 경우의 디지털 기기 효능감

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기울기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3. 디지털 조력에 대한 단순기울기분석 그래프

Fig. 3. Simple slope analysis graph for digital support

연령(AGE)은 디지털 기술 태도(DTA)와의 상호작용으로 

삶의 만족도(LS)에 미치는 영향(β=0.057, p<0.05)은, 정(+)

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7의 조절효과도 지지되었다. 

다음 그림 4는 연령의 조절효과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단순기

울기분석(simple slope analysis) 그래프이다. 이는 연령의 

응답치가 평균일때, 표준편차(SD)보다 +1 만큼 클 경우, -1 

만큼 작을 경우의 디지털 기술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기울기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4. 연령에 대한 단순기울기분석 그래프

Fig. 4. Simple slope analysis graph for age

Hyp. Path Coeff. t-value p-value Supt.

H1 DTA ➝ LS 0.073 2.386 0.017 Yes

H2 DTA ➝ DDE 0.523 30.528 0.000 Yes

H3 DDE ➝ LS 0.263 7.797 0.000 Yes

H4 DTA ➝ DDE ➝ LS 0.137 7.349 0.000 Yes

H5 DC x DTA ➝ DDE 0.141 9.702 0.000 Yes

H6 DS x DDE ➝ LS 0.095 3.912 0.000 Yes

H7 AGE x DTA ➝ LS 0.057 2.042 0.041 Yes

표 6. 가설검정 결과

Table 6. Hypothesis test results

4-4 추가분석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발견하

기 위해, 수립한 인과관계 모형의 표본 내 차이를 규명하고자 

추가분석으로 다집단분석을 실행하였다. 집단 구분의 요인은 

가구 월평균 소득으로, 표본의 중위값 200만원~299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저소득층(1,413명), 초과는 고소득층

(787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7과 같고,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가설경로는 디지털 기

술 태도(DTA)가 삶의 만족도(LS)에 미치는 영향의 H1, 디지

털 기술 태도(DTA)가 디지털 기기 효능감(DDE)에 미치는 

영향의 H2, 디지털 기술 태도(DTA)가 삶의 만족도(LS)에 미

치는 영향관계에서 디지털 역량(DC)의 조절효과인 H5로 나

타났다. 세 가지 유의한 가설경로 상의 차이에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영향의 크기가 크다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Hyp. Path Difference
(High - Low)

1-tailed 
p-value

(High vs Low)

2-tailed 
p-value

(High vs Low)

H1 DTA ➝ LS -0.154 0.992 0.016

H2 DTA ➝ DDE -0.151 1.000 0.000

H3 DDE ➝ LS 0.065 0.168 0.336

H4 DTA ➝ DDE ➝ LS -0.008 0.591 0.817

H5 DC x DTA ➝ DDE -0.188 1.000 0.000

H6 DS x DDE ➝ LS 0.066 0.082 0.165

H7 AGE x DTA ➝ LS -0.049 0.813 0.373

표 7. 다집단분석 결과

Table 7. Multi-group analysis results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으로 디지털 기술 태도, 디지털 기기 효능감, 디지털 역량, 디

지털 조력, 연령을 선정하여 이들의 구조적인 영향관계를 규

명하는데 있다. 또한 같은 농어민이라도 소득수준에 큰 차이

가 있을 것을 예측하여, 상대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차이

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설정된 연구모형의 인과관계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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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색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

해 전국규모로 이루어진 국가승인통계 ｢2023 디지털정보격

차 실태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여, 디지털 기술 

태도, 디지털 기기 효능감, 디지털 역량, 디지털 조력, 연령,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를 PLS-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을 통해 탐색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관련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 디지털 기술 태도는 삶의 만족도와 디지털 

기기 효능감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 H2는 지지되었다. 디지털 기술 태도는 정보화 역량, 

활동, 성과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정보소외계

층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선행연구와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19],[22],[23]. 또한 디지털 기술 태도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사용자의 이용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신기술 및 제품에 

대한 적응력과 자신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20],[21]. 디

지털 기술 태도와 디지털 기기 효능감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밝힌 김해란과 김윤정의 연구[22]와 디지털 기술 태도와 디

지털 기기 효능감이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의 영향을 받는다는 

권종실 등의 연구[24]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디지털 기기 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은 지지되었고, 디지털 

기술 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정(+)의 매개효과를 보여 가설 

H4도 지지되었다. 디지털 기기 효능감은 기술적 차원에서의 

심리적 자기효능감의 한 형태로, 개인이 디지털 기기를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신뢰와 확신을 나타내는 개념

이다. 높은 디지털 기기 효능감은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며, 직

업적 성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26].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심정하의 연구[23]

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준수와 조우홍의 연구결

과[27]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디지털 기기 효능감은 삶의 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 

H4에 대한 결과는, 정보화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만

족도 간의 관계를 정(+)으로 매개한 선행연구 결과[6],[27]

와도 맥락적으로 부합한다.

셋째, 디지털 기술 태도와 디지털 기기 효능감 간 디지털 

역량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5는 지지되

었다.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이 PC와 모바일 

기기를 능숙하게 조작하고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을 효

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술력을 의미한다. 디지털 역량이 높다는 

것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

고,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기술 태도와의 상호작용으로 디지털 기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기기 효능감 간

의 긍정적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도출했던 다양한 선행연구

들과 유사한 결론이다[19],[29],[31].

넷째, 디지털 기기 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간 디지털 조력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6은 지지되었다. 디

지털 조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회적 지지에서 파생된 것으

로 특히, 정보소외계층의 지지털 정보화 활동과 삶의 질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디지털 조력은 정보소외계층 삶

의 만족도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33],[34], 

디지털 역량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거나[35], 긍정

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36]와 같은 맥락의 결

과가 본 연구에서도 도출되었다. 

다섯째, 디지털 기술 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 연령의 조절효

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7은 지지되었다. 고령층으

로 갈수록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은 일반화된 사실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젊은 

층보다 고령층이 이와 관련된 삶의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었

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있었고[40]-[42], 본 연구의 결

과도 이와 부합하게 도출되었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하는데 있

어 유용하고 삶을 편리하게 해주며 더 많이 이용하고 싶다고 

느끼는 디지털 기술 태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의 

상승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

점과 실무적 제언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대표적인 정보소외계층인 농어민을 대

상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과 관련된 요인들을 선정하고 이들

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를 수립하고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디지털 기술 태도, 디지털 기기 효능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직·간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고, 디지털 역량, 디지털 조력, 연령의 조절효과 또

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설정된 모든 가설이 지지되

었다. 농어민은 대부분 고령층일 뿐만 아니라 직업적, 지역적, 

환경적으로도 디지털 정보격차의 핵심 취약계층인데도 불구

하고 관련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현상에 따른 시의적

절한 연구대상과 주제를 선정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위한 디지털 정보활용 교

육과 지원에 있어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역량과 

효능감 증진의 균형을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보소외계

층이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줄 것을 디지털 정보격차 해

소를 위한 정책 담당자들께 제언한다.

둘째,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조력은 각각 디지털 기기 효능

감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이 고령층의 농어민인 점을 감안하면, 디

지털 조력의 중요성에 더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정보소외

계층이 용이하게 디지털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이라면, 디지털 역량의 증진도 함께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어민을 위한 디지털 조력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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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모범사

례로 영국의 디지털 앰배서더 프로그램(digital ambassadors 

program)을 들 수 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교육, 멘토링 및 지원, 커뮤니티 형성, 접근성 향

상, 고용 기회 확대 등 정보소외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모범적이

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43]. 최근 국내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시민 옹호인’ 양성사업으로 실생활에서 필요

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대한 도움을 주는 디지털 조력자 활

동을 벌이고 있다[44]. 농어민의 디지털 기기 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관계당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민 옹

호인’ 프로그램을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고심해

야 할 것이다.

셋째, 농어민의 연령이 디지털 기술 태도와의 상호작용으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층으로 갈수록 디지털 정보화 활동과 역량이 떨어진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식인데, 이와 같은 결과는 

삶의 만족도의 측정에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기 때

문이라고 추론된다. 농어민 중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이미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져 있어 추가적인 정보화의 혜택에 둔감

해질 수 있는 반면,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정보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활동을 개발하고 기존 관계를 강화하며 긍정적

인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젊은 

층에 비해서 더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42]. 이는 

본 연구의 다집단분석 결과에서 디지털 기술 태도, 효능감, 역

량의 긍정적인 효과가 고소득층 보다 저소득층에서 크게 나

타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소위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정보 활동은 이들의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신뢰성 높은 전국단위의 대규모 표본 자료를 활

용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농어민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요인을 선정하여 시대적 

트렌드에 따른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기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한계로, 심층

인터뷰와 같은 사전 연구과정 없이 관련 영향요인을 선정하

여 실무적 현장성이 부족한 점이나, 연구의도에 충분히 부합

하는 측정변수의 설계에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 추가 연구에

서 이와 같은 한계점을 고려하여 보다 현장성 있는 요인을 도

출하고 심도있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수립하여 정교하게 분석

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 환경에 맞추어 매년 발표

되는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종단적 측면에서 비교 연구를 시

도한다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삶에 대한 구조적 영향관계를 

더욱 세밀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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